
IV. 自己負擔金制 運用上의 諸問題

1. 情報公示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정보를 보험상품의 구매시에 획득하게

되고, 보상청구여부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고 발생시에 얻게 된다. 自動車保險의

경우 對人賠償I은 義務的으로 加入하여야 하고, 자동차보험이 소비자의 경제생

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대한 정보욕구는

다른 보험에 비하여 매우 강하여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認知度와 敏感度

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保險契約에 관한 情報와 保

險金 請求에 관한 情報는 대체로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러나, 자기부담금과 관련한 보험자의 정보공시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아 소

비자들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비자들은 자기차량손해의 가입여부를 자동차보험의 담

보종목중에서 가장 나중에 판단하고 있고, 또한 자기부담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보험사고시에도 소비자들은 차기 할인할증율과 보상금의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割引割增率에 대하

여 높은 認識을 가지게 되는 반면, 自己負擔金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認

識을 지니게 된다. 이와 아울러 보험자는 소비자에게 단순히 자기부담금과 관

련하여서는 계약갱신시 대부분 기존에 체결한 내용을 안내하고, 가입자가 보험

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부담금의 종류와 운용상 특징을 알

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제공되고 있는 이와 같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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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형태로 인하여 단순히 보험료가 할인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인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기부담금에 관한 피상적인 정보만을 소비자가 접하게 됨에 따라

보험자가 제공하는 정보로는 소비자의 安全意識 고취와 소손해면책을 통한 事

業費 節減이라는 자기부담금제의 운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무사

고할인·사고할증제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인식으로 인하여 자기부담금제가 거

의 경시되고 있다.

자기부담금제와 할인할증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차이외에 소비자가 사고시

에 획득하게 되는 情報의 不在도 자기부담금제의 도입취지 달성에 저해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할인할증제도하에서 소비자들은 보험자로부터 어떠한

사고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

다. 보상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정보를 청취한다고 하여도 동 정보는 보험료

부문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보상직원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고 보편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고의 발생과 보상금청구는 보험상품의 대표적 특성의 하나인 무형성이 유

형성으로 전환되는 시점임에도 소비자에게 보상금청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불만족하게 할 경우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나빠지고, 보험가입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더불어 사고처리에 급급한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처리방식을 즉시 거부하지는 못하겠지만 보험회사에 대한 잠재적인 불만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소비자들의 정보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

고, 보험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요인을 사전에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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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適用料率算出

保險者는 소손해사고로 지출하게 되는 손해사정관련 비용과 보험금규모를 비

교하여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한다. 그리고 보험

자가 지출하지 않게 되는 손해사정관련 비용과 보험금에 관한 정보의 가공을

통해 자기부담금별 保險料割引率을 결정하는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즉, 보험자는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지출하게

되는 주된 비용인 보상금과 부대비용인 사고처리비용의 규모중 부대비용의 비

중이 높은 소손해사고의 보험금 청구포기를 유도하여 상대적으로 손해심도가

높은 사고들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사고 및 보상처리가 가능하게 함으

로써 費用效率性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보험자는 소비자에게 소손해면책에 따

른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각 소비자에 알맞는 자기부담금을 보험계약시

설정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자기부담금의 설정에 따른 損害原價의 變化를 살펴볼 필요

가 있겠다. 이를 위해 손해액분포가 로그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76)하에 무공

제, 소멸성 자기부담금제(franchise deductible), 직접성 자기부담금제(straight

deductible) 등의 손해액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76) 실제로는 손해액분포의 정확한 분포를 이용하여 이를 표현하여야 하나, 현재 자료

의 한계로 인하여 분포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곤란하여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확률

분포의 형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 66 -



<그림 IV-1> 자기부담금 설정에 따른 손해액 분포의 변화

<그림 IV-1>에서 분포1은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지 않는 경우의 손해액분포

이며, 분포2는 消滅控除方式의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는 경우의 손해액분포이

고, 분포3은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운용하고 있는 直接控除方式의 자기부담금을

운용하는 경우의 손해액분포라 하자. 이 중 분포3은 분포2를 자기부담금만큼

수평이동하면 동일한 분포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의 설정에 따른 손

해액분포의 변화를 분포1과 분포2의 비교만으로 손해원가의 변화양태를 살펴볼

수 있다.

消滅控除方式의 자기부담금제를 운영하는 경우 손해액분포는 이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값은 커지고 분산은 작아지는 특징이 있다. 이는 보험자와

- 67 -



소비자가 위험을 공유함으로서 소비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보험의 근본목적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소손해사고에 대한 면책처리로 인하여 보험자는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제의 도입은 보험금이 청구된 제한적인 정보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동제도의 보완 및 수정시 누락된 소손해사고에 관한 정

보를 추정하여야 하는 면이 있다. 한편 요율산정자는 1995년과 1997년에 자기

부담금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을 추가하였을 때 최적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을 산정하였다.

이때 自己車輛損害를 가입한 소비자의 90%이상이 最低自己負擔金을 설정하

고 있다는 사실과 소비자가 최저자기부담금이상의 손해사고시 반드시 보상금의

청구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최저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소비자의 자기차량

사고에 관한 손해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적용요율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요율산정자가 최선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방법을 선택하여 자기부담금

별 적용요율을 산정한 것은 실제로 자기차량사고를 일으킨 소비자가 합리적이

라면 보험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과 보상금청구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납부

하여야 하는 보험료 규모의 변화를 비교하여 보상금이 청구되고 있는 현실이

다소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표 IV-1>와 같은 자기차량손해담보와

관련한 손해실적자료가 할인할증율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인지도로 인하여 적

지 않은 소손해사고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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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Ⅴ-1> 개인용의 자기차량사고유형별 사고건수 및 구성비(FY'97)

지급보험금
분 손 전손 및 도난 합 계

사고건수 구성비 사고건수 구성비 사고건수 구성비

10만원이하 2,739 1.34 206 0.83 2.945 1.28

10만원초과 20만원이하 9,635 4.70 770 3.11 10,405 4.53

20만원초과 30만원이하 14,025 6.85 1,279 5.17 15,304 6.67

30만원초과 40만원이하 16,966 8.28 1,667 6.74 18,633 8.12

40만원초과 50만원이하 18,065 8.82 1,867 7.55 19,932 8.68

50만원초과 60만원이하 14,866 7.26 1,582 6.40 16,448 7.17

60만원초과 70만원이하 13,413 6.55 1,419 5.74 14,832 6.46

70만원초과 80만원이하 12,488 6.10 1,445 5.84 13,933 6.07

80만원초과 90만원이하 11,216 5.48 1,252 5.06 12,468 5.43

90만원초과100만원이하 10,556 5.15 1,190 4.81 11,746 5.12

100만원초과 80,831 39.47 12,047 48.73 92,878 40.47

합 계 204,800 100.00 24,724 100.00 229,524 100.00

주) 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계약의 사고실적임

자기부담금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할인할증율을 고려한 소비자의 보험금청구

포기77)에 의한 실제의 損害額分布에 관한 정보의 歪曲으로 소손해의 발생빈도

를 과소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소손해사고의 보상금 청구포기로

인하여 손해액분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그림 IV-2>을 통하여 쉽게 고찰할

수 있다.

77) 보험개발원, 세계 주요국의 자동차보험 : 유럽편 , 조사연구자료 No.42, 1995.10 : 할인

율을 유지하거나 할증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높은 할인율로 얻을 수 있는 요율의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은 자신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

우가 프랑스의 경우 현재 사고의 약3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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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 보험금청구포기로 인한 손해액 분포

<그림 IV-2>를 보면 소손해사고에 대하여 소비자가 보상금의 청구를 포기하

는 것은 小損害의 발생빈도는 낮아지고 그 반대로 中·大 損害78)의 발생빈도는

높은 손해분포2로 손해액분포1이 전환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사

용하고 있는 자기부담금별 損害額輕減率은 소손해 청구형태가 현재와 같이 동

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손해액분포2와 같이 변형된 손해액분포를 이

용하여 단순히 보험자의 收支均衡을 이루는 상태에서 추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자기부담금의 설정에 따른 적용요율의 산출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손해액분포가 자기부담금의 설정과 소비자의 보상금 청구포기로

인하여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외에 자동차보험에서는 <표 III-4>

와 <표 III-5>와 같이 보험종목별 자기부담금별로 적용요율을 차등을 두고는 있

지만 車種別로는 差等을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은 보험요율산출의 기본원칙인 대수의 법칙을 고려하여

78) 소손해의 반대개념으로 중·대손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실제의미는 소손해이

상의 손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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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과 업무용·영업용으로만 구분하고 차종별로는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

산정에 동일한 상대도 지수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일견하여서는 합리적인 적

용요율의 산정으로 보이나, 개인용과 달리 업무용 및 영업용은 운행상의 특징

에 따라 차종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업무용의 경우 차종별로 손해액분포가 상이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정이 가능

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차종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는 주장

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IV-3> 업무용의 지급보험금 계층별 분손사고누적구성비(FY'97)79)

<그림 IV-3>과 같은 차종별 지급보험금 계층에 관한 실적을 살펴보면 分損事

故推移에 있어서 차종별로 큰 차이를 시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79) FY '97년에 완전종결된 업무용의 자기차량사고중 분손사고의 누적건수구성비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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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업무용의 경우 자기부담금 5만원을 기준하였을 때 승용차는 143만원, 버

스는 123만원 그리고 화물차는 125만원의 損害原價를 FY'96년에 시현하였고,

업무용 전체의 손해원가 129만원과 비교할 때 승용차는 111%, 버스는 95% 그

리고 화물차는 97%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볼 때 차종별로 동일한 손해

액분포를 지니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80)(<표 IV-2> 참조)

<표 IV-2> 개인용·업무용의 자기부담금별 손해원가(FY'96)

(단위 : 만원)

보험종목 및 차종
자기부담금액

계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개 인 용 130 140 145 189 131

업무용

승용차 143 147 172 234 144

버 스 123 131 155 162 124

화물차 125 134 118 250 127

소 계 129 137 147 227 131

계 130 140 145 199 131

주) 손해원가는 1사고당 평균분손손해액임.

이는 차종별로 손해액분포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차종별 손해실적이 완벽

하게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으나 차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계속적인 관

찰을 요한다 할 것이다.

80) 자기부담금별 손해원가의 추정은 F Y '97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현재

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정보이나 자기부담금 50만원이 F Y '97년도에 도입되

었기 때문에 동수준의 자기부담금에 대한 손해원가의 추정이 부정확할 소지가 있

어서 F Y '96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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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無事故割引·事故割增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동일한 보험가입경력의 소비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할인

할증제로는 사고경력(사고원인·내용) 및 손해실적에 따라 적용요율에 차등을

두는 無事故割引·事故割增制度, 사고정도에 따라 그룹별로 차등하여 자율적으

로 보험자가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特別割增制度, 가격자유화에 따라 시

행되고 있는 範圍料率制度를 들 수 있다.

이 중 무사고할인·사고할증제에 의한 적용요율의 차등은 할인할증적용율(이

하 割引割增率 이라 칭함)의 수준을 말하는데, 일정대수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자에 적용되는 개별할인할증은 평가대상기간81)에 발생한 사고기록에 따라 산정

한 점수와 전계약의 할인할증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때 사고기록점수는 매

건별 사고의 내용 및 원인별로 산정한 점수를 합계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기차량사고는 事故原因보다는 事故內容을 위주로 하여 사고기록

점수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하여 배상책임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자

기차량사고로 인한 할인할증율의 변동은 대부분 사고내용 즉, 손해액규모에 의

해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표 IV-3> 물적사고내용별 점수

사 고 내 용 점 수 (건당 )

5 0만 원 초 과 1.0점

5 0만 원 이 하 0.5점

81) 평가대상기간은 갱신계약의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전계약의 보험

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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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物的事故82)에 대한 내용별 사고점수83)는

손해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당 1점씩 사고점수가 부과되고, 손해액

50만원이하인 경우에 건당 0.5점씩 사고점수가 부과된다. 그리고 평가대상기간

중에 0.5점 사고가 수회 발생한 경우는 이를 합산한 점수가 부과된다.(<표

IV-3> 참조)

이렇게 계상된 總事故記錄點數가 0.5점인 경우에는 전계약의 할인할증율이, 1

점이상인 경우에는 1점당 10%84)를 가산한 할인할증율이 이 후 사고가 없는 경

우에 한하여 향후 3년동안 적용된다. 그리고, 사고기록점수가 없는 경우 전계약

의 할인할증율별로 차등적으로 할인된 새로운 할인할증율을 갱신계약에 적용된

다. 예를 들면, 전계약의 적용율이「60%∼110%」인 경우 10%가 낮은「50%∼

100%」의 적용율이 계약시 모든 담보종목에 적용된다.85)

그러나, 갱신계약에 적용되는 割引割增率은 소비자의 保險金請求與否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소손해가 주류를 이루는 자기차량사고의 경우에는 더

욱 그러하다. 여기에서는 새로 출고한 아반떼1.5 (DOHC)를 출퇴근용으로 사용

하는 보험계약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물적사고의 청구여부에 따른 割引割增率의

變化와 保險料 偏差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계약은 차량관련요소, 인적관련요소, 담보종목 및 담보

내용, 특약가입내용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표 IV-4>와 같

82) 물적사고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를 말한다.
83) 청구포기 및 자기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사고기록점수의 계산에서 제

외된다.
84) 다만, 전계약의 할인할증율이 40%이면서 사고기록점수가 1점인 경우는 갱신계약의

할인할증율을 45%로 한다.
85) 자기차량사고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사고 및 자기신체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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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약내용을 가정하고자 한다. 또한 동계약조건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

의 담보기간에서 1건의 물적사고가 발생하고, 그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고자 한다.

<표 IV-4> 사례1의 보험계약 내용

대 분 류 중 분 류 계 약 내 용

차량관련요소

차 종 아반떼1.5

용 도 출퇴근

배 기 량 1,495cc

차량가액(새차) 1,091만원

인적관련요소

가입자특성요율 100%

할 인 할 증 100%

특 별 할 증 0%

담보종목

대 인 배 상 II 무한

대 물 배 상 2천만원

자기신체상해 1억5천만원

무보험차상해 가입

자기차량손해 5만원

특약담보

가 족 한 정 한정

자 동 갱 신 자동갱신않음

연 령 한 정 26세한정

기타
특 별 요 율 해당없음

전 담 보 할 인 해당있음.

이 가정하에 할인할증율이 각각 70%, 80%, 90%, 100% 인 소비자가 全擔保를

가입하는 경우와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등의 賠償責任危險만을 담보

하는 경우의 보험료를 산정하면 <표 IV-5>와 같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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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5> 할인할증율별 배상책임담보와 전담보 보험료

할인할증율 배상책임담보 전담보

100% 399,852 656,497

90% 359,867 590,847

80% 319,882 525,198

70% 279,896 459,548

60% 239,911 393,898

50% 199,926 328,249

40% 159,941 262,600

상기의 보험료를 이용하여 평가대상기간에 5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초과의

물적사고가 1건만 발생하였다는 가정하에 보상금 청구여부에 따른 보험료 편차

를 비교하여 보자. 이 때 보험료 편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保險料 算定期間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최고할인율 40%까지 도달하는 시점까지를 비교

기간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0.5점 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림 IV-4>

와 같이 3년동안 기존의 할인할증율이 적용된 후 최고할인율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10%(p) 또는 5%(p)씩 할인할증율이 낮아진다. 1점 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림 IV-5>와 같이 3년동안 기존의 할인할증율에 10%(p)를 부과한

할인할증율이 적용된후 0.5점 사고와 같이 최고할인율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

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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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4> 0.5점 사고의 발생시점에 따른 할인할증율 추이

<그림 IV-5> 1점 사고의 발생시점에 따른 할인할증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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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고할인율까지 도달되는 시점까지를 비교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비

교기간이 너무 장기간설정되고 중도의 차량교체 및 차량가액 감가 등과 같은

내용의 배제를 전제하여야 하는 취약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험료가 할

인되지 않는 기간의 보험료 편차를 이용하여 보상금 청구가 유리한 손해액 규

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앞서 가정한 계약조건과 사고조건하에서 현재 할인평가

대상기간인 3년동안 소비자가 보험자에게 납입하게 되는 보험료의 변동폭을 산

출하면 <표 IV-6>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IV-6> 물적사고시와 무사고시의 보험료 편차비교

(단위 : 천원)
담보

형태
적용율 50만원이하 50만원초과 보상금청구조건

전

담

보

100% 394 591 394이상 500미만
그리고 591이상

90% 394 591 394이상 500미만
그리고 591이상

80% 394 591 394이상 500미만
그리고 591이상

70% 361 558 361이상 500미만
그리고 558이상

60% 295 492 295이상

50% 164 361 164이상

40% 0 197 모든 손해

배상

책임

담보

100% 240 360 240이상

90% 240 360 240이상

80% 240 360 240이상

70% 220 340 220이상

60% 180 300 180이상

50% 100 220 100이상

40% 0 120 모든 손해

주) 사고기록의 평가유효기간(3년)의 총보험료변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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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6>에 의하면 사고발생당시에 100%의 할인할증율을 적용받고 있는 소

비자가 계속하여 全擔保하는 경우 무사고시의 보험료와 물적사고 1건의 보상금

청구로 납입하게 되는 향후 3년간의 保險料偏差는 보상금 규모가 5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394천원으로 추정되고,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91천원으로

추정된다. 이 정보에 의하여 보상금이 394천원이상이고 500천원미만이거나 591

천원이상인 경우에 소비자들이 보험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86)

그리고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책임 등으로 한정한 賠償責任擔保를

계속하여 가입하고 전담보가입와 마찬가지로 적용율이 100%인 경우로 한정하

여 살펴보면 향후 3년간의 保險料偏差는 보상금 규모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240천원, 그리고 50만원 초과인 경우 360천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는 소비자가 240천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소비자들이 보험자

에게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상책임담

보로 한정하여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료 편차비교는 물적사고시 발생하는 자기

차량사고에 대하여 동담보를 가입하지 않아 자기 스스로 부담한 자기차량손해

가 고려되지 않은 것임으로 현실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비교내용이라 할 것이

다.

이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사고기록점수에 의하여 추가로 납입하게 되는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여 보상금

의 청구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자기부담금에 우선하여 보상금 청구여부를 고

86) 보상금 수령시점과 보험료 납입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시점의 가치로

이를 환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여기서는 단순히 보상금청구가 유리한

보상금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에만 중점을 두어 예시를 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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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특히 소손해사고가 주류를 이루는 자기차량손해

의 경우 다른 담보종목보다도 할인할증율의 변화를 고려한 보상금의 청구포기

가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소비자의 이러한 경향은 <그림 IV-6>에서 보듯이 무사고할인·사고할증제하

에서는 割引階層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시간이 경과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 받는 계층이 많아지고, 이와는 대조

적으로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계층과 할증계층이 적어지는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87)

<그림 IV-6> 연도별 적용율 구성비 추이

이는 무사고시 과다한 할인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손

해에 대한 보상금청구를 포기하고 기존의 割引割增率의 變化推移를 유지하려는

87) 서영길·박중영·장동식,『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연구

조사자료 98- 2, 1998,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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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다.88) 소비자의 이와 같은 선호는 보험자로 하여금 할증요율의 인상 또

는 새로운 料率差等要素의 도입을 초래하게 된다. 즉 요율산정자에게 사고위험

도에 대응되는 요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할인할증외에 보험가입경력, 연령 등의

사전적 요율차등요소 도입, 특정 사고양태에 대한 특별할증제 도입 등과 같은

방안을 도입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할인할증제도와 요율제도는 소비자로 하여금 소손해사고를 더욱

더 자가부담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자신의 經濟力에 비추어 볼 때 保險

料 負擔을 크게 느끼는 소비자의 경우 다른 소비자계층보다 차기 할증 보험료

를 고려하여 소손해의 自家負擔을 選好하게 된다. 또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

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일수록 전담보보다는 배상책임담보 위주의 가입을 선

호하게 된다. 즉, 현행 할인할증제도의 할증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는 자

기차량손해의 가입을 주저하게 되고, 가입하는 경우에도 保險料割增을 염려하

여 소액손해를 자가부담하게 된다. 이는 보험자가 자기부담금제의 운용을 통하

여 얻고자 하는 효과를 무사고할인·사고할증제에 의하여 얻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손해사고의 보험금 청구포기를 소비자로부터 유도함으로써 損害額

및 事業費 節減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보험료 할인이라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환

원시켜주는 자기부담금제가 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88) 소비자의 보상금청구포기로 인한 할인계층의 양산은 요율산정자로 하여금 보험자

로 하여금 요율체계의 고도화 추구를 유인하게 된다. 즉, 대부분이 무사고자로 구

성된 할인계층의 계약자 비중이 두터워지고 이들 계층의 평균할인할증 적용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총할인보험료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비중의 할증계

층에 부과되는 할증보험료로 상쇄하기 어려워 요율산정자는 다른 여러 가지 수단

을 강구하여 이를 상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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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기차량손해의 自己負擔金制를 효율적으로 運用하기 위해서는 동일

한 사고로 연유되어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할인할증제도 및

자기부담금제를 보완하여 소비자가 보험금의 청구포기여부에 앞서 자기부담금

의 고려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全擔保割引

전담보할인제는 자동차와 관련된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담보하는 완전보험

형태로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을 구매할 때 總保險料의 5%를 할인해 주는 제

도이다. 이는 자동차보험관련 상품이 담보위험별로 個別證券化되어 있었고, 契

約 또는 責任開始 時點에 있어서도 담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었던 시대적 특성

에 기인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전담보할인제의 도입 당시에는 자동차보험상품이 責任保險商品과 任意保險商

品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임의보험상품은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대인배상손해와

대물배상손해를 담보하는 상품 및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상품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또한 담보위험별로 소비자들이 加入時點도 달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자동차보험의 운용으로 보험자는 증권발급과 관련한 사업비

를 이중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험자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필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에 보험자는 商品單一化

로 증권발행비, 영업비 등의 事業費가 節減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를 환원시

켜줌과 동시에 完全保險加入을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전담보할인제를 도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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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러나 계약인수와 관련하여 사업비가 절감되는 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한다

는 시각에서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전담보할인제는 도입 당시에는 타당

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된 원인들이 해소된 지금에 있어서

도 동제도가 유효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담보위험별

로 별도의 개별증권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증권으로 발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증권발행과 관련한 사업비 절감효과는 거의 없고, 단지 전담보 유인

을 통하여 수입보험료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효과만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담보할인(5%)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은 현 시점에는 찾

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일위험을 담보하는 소비자간에 단지 擔保形態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간의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衡平性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담보형태에 따라 전담보 소비자와 기타 소비자간에 있어서 보험료에 차

이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험자가 담보위험별로 요율을 산정 및 조정하는

경우 동일위험집단에 대한 保險料의 均質性(stability)을 위하여 전담보할인율의

적용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事業費配分基準과 商品構成體系上의

限界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요율조정시 이의 반영이 어려운 현실적 장벽을 보험

자는 지니고 있어 기본보험료 조정시 동 부분이 감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담보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간의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을 저해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담보 소비자가 할인 혜택받은 보험료의

일부분을 전담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비자가 보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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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보험료조정시 전담보할인제가 고려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89)

<그림 IV-7> 전담보할인에 의한 평균보험료의 변화

전담보할인

부분담보계약자 보험료 (B)

납 입 보 험 료 + 전담보계약자 ===> 평균보험료

(A ) 납입보험료 (D)

(C )

주) 1. A = B + C

2. D = (A+C) / 2

<표 IV-4>의 사례와 같은 계약조건하에서 전담보할인으로 약 90%90)수준의

自己車輛 保險料를 납입하게 되고, 이는 경제적 부담감에 의하여 가입을 주저

하는 소비자에게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담보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담보 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혜택은

낮은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는 經濟的 助力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비자는 위험회피도와 경제적 여건 및 사고처리서비스를 원하는 정도에

89) 2000년부터 보험요율산출기관의 표준요율산정방식이 순보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

라 산출기관의 표준요율상에는 동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나 부가보험료가

포함된 각 회사의 영업보험료상에는 계속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90) <표 IV - 4>의 사례에서 모든 담보종목에서의 전담보할인보험료는 25,347원이고, 전

담보할인전의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227,304원이다. (1- (25,347/ 227,30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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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위험의 양이 달라지는데, 전담보 가입으로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함에 있어 순수하게 자신

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자기부담금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게 된다.

그 결과 소비자 자신의 위험선호도 등에 따른 자기부담금 수준보다 저수준의

자기부담금 선택이 전담보할인으로 가능하게 되어 保險募集組織 등에게 사고시

할증관계에 의해 획일적으로 저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제시하는데 활용하고 있

다.

5. 其他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있어서 最低自己負擔金이 1986년에 5만원으로

조정된 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貨幣價値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1997년에 26,643원91)의 화폐가치로 1986년도의 약 53.3%92) 수준에 불과하다. 그

리고 1가구당 국민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986년도에 최저자기부담금 5

만원은 1가구당 국민가처분소득의 0.606%93)를 차지하였으나, 1997년에는 1986년보

다 약0.419%(p) 떨어진 0.187%를 차지하였다.(<표 IV-7> 참조)

91) 최저자기부담금액 × 1986년도 물가지수 / 1997년도 물가지수

= 50,000 × 0.584 / 1.096 ≒ 26,643
92) 1997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58.4/ 109.6≒ 53.3% )
93) 최저자기부담금액 / 1986년도 1인당 국민가처분소득 = 5만원 / 825만원 ≒ 0.00606

- 85 -



<표 IV-7> 소비자물가지수, 1인당 국민가처분소득, 화폐가치(1970-1997)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1 )

총가구수

(천가구)

1가구당국민
가처분소득3 )

(만원)

화폐가치
4 )

(원)
증가율

2)

1970 9.0 12.6%5 ) 5,576 47 111,111

1975 18.2 15.1% 6,648 143 54,945

1980 40.4 17.3% 7,969 435 24,753

1981 49.0 21.3% 8,7616 ) 490 20,408

1985 56.8 7.1% 9,571 753 17,606

1986 58.4 2.8% 10,252 825 17,123

1990 74.0 5.4% 11,355 1,412 13,514

1995 100.0 6.2% 12,958 2,418 10,000

1997 109.6 4.7% 13,9377) 2,673 9,124
자료 : 통계청,『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1998, 85-155쪽

주 : 1. 소비자물가지수는 1995년도를 기준으로함.
2. 증가율은 5년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하평균함.
3. 1가구당 국민가처분소득 = 국민가처분소득(만원) / 총가구수
4. 화폐가치는 1995년도의 10,000원을 기준함
5. 1970년대의 물가지수는 4년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하평균함.
6. 1981년과 1986년의 총가구수는 연앙추계인구와 평균가구원수의 단순변화추이

(연 0.08명의 가구원수 감소)를 이용하여 추정함.
7. 1997년의 연앙추계인구와 1995년의 평균가구원수(3.3명/가구)를 이용하여 추
정함.

최저자기부담금에 대한 貨幣價値 및 1가구당 國民可處分所得 比重의 下落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소비자의 經濟的인 負擔感이 縮小되어 사고처리와 관련

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동 제도의 運用效果가 弱化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저자기부담금 5만원으로 증액될 당시는 소비자의 안

전 및 사고예방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자기부담금이 결정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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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나 所得向上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감이 강화되고, 또한 자기차량사고

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손해사정비가 물가상승 및 임금인상 등으로 조정

당시의 기본정보와 괴리가 발생됨에 따라 보험자의 업무효율성이 의문시될 수

있다. 더구나 최저자기부담금을 설정한 계약이 자기차량손해의 전체계약중에서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의 현행 최저자기부담금은 동제도의 순수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단순히 보험자가 사고처리비용의 일정부분을 소비자에

게 전가시키는 역할만을 수행할 수도 있다.

<표 IV-8> 주요국의 최저자기부담금 운용현황

국 가
외국환기준

(A)
환 율주 )

(B)
내국환기준(원)

(C=A×B)

미 국 $ 50/ 100 1,170.00 58,500 / 117,000

독 일 DM 300 692.01 207,603

프랑스 F 560 206.33 115,545

일 본 ￥ 50,000 1,045.58 522,790
주) 환율은 1999년 1월 13일의 매매기준율임. (서울경제신문 1999년

1월 14일자 참조 )

한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표 IV-8>과 같이 최저자기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각국의 물가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하는 것

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내국환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운용하고 있는

최저자기부담금 5만원에 대하여 독일은 4배, 프랑스는 2배 그리고 일본은 10배

를 최저자기부담금으로 운용하고 있다.94) 미국은 국내의 최저자기부담금 수준

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나 $50외의 자기부담금(뉴욕주의 경우 $100)을 중심으로

94) 무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최저자기부담금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경우의 최저수준 금액으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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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제가 운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지

는 최저자기부담금은 국내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자기부담금이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최저자기부담금의 경제가치 하락과 주요국의 최저자기부담

금의 운용측면에서 보면 현재 사용중인 최저자기부담금 수준이 現實性이 不足

할 경우 자기부담금제의 본래 運用趣旨를 半減시킬수 있고, 더나아가 자기차량

사고로 지출하게 되는 費用을 소비자가 일부 補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제가 단순히 보험자의 사고처리비용을 소비자가 보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함과 동시에 자기부담금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사업비 실적분석을 통한 최저자기부담금 개선여부를 점

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실성 부족 및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 필요 등의 사유

로 추가 도입되었던 50만원 등 4종류의 자기부담금이 있음에도 앞서 언급한 전

담보할인제 등의 영향으로 현재 가입자의 90%이상이 5만원의 최저자기부담금

을 선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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